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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약품 변경 심혈관질환 발생
Pfizer, 리피토에서 심바스타딘 성분 변경 … 심장마비․뇌졸중 사고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를 복용하다가 <심바스타틴> 성분으로 변경한 환자에서 심장마비, 뇌졸중 등 심

혈관 사고가 증가한다는 보고가 나왔다.

다국적 제약기업 Pfizer는 영국 보건증진네트워크(THIN) 자료를 인용해 고지혈증 리피토(성분명 아토르바스

타틴칼슘)를 복용하던 환자 1만1520명 가운데 심바스타틴 성분으로 약을 변경한 환자 2511명이 리피토를 지속

적으로 복용한 환자에 비해 심장마비, 뇌졸중, 심장수술, 사망 등 심혈관 사고가 30%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9월5일 유럽심장학회에서 공개된 연구 결과는 약물을 변경함에 따라 심혈관질환 발생이 늘어났다는 내용이

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연구결과는 THIN이 1997년 10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의료진이 기재한 의료정보를 바탕으로 총 1만1520명 

환자의 과거 기록을 분석했다.

또 치료제를 변경한 환자들은 변경 이후 20.5%가 치료를 중단했으나 지속적으로 리피토를 복용한 환자는 

7.6%가 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결과는 심장분야 국제학술지 British Journal of Cardiology에 게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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